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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약 속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다

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

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그런데 사

실 플라스틱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서 우리가 생각지 

못한 곳에도 플라스틱이 있다.

 

▣ 치약 속에도 미세플라스틱이

‘KISTI의 과학향기’(scent.kisti.re.kr)에 

따르면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 있는 세

안제나 치약 속에 든 작고 꺼끌꺼끌

한 알갱이 역시 플라스틱이다.‘마이

크로비드(microbead)’로 불리는 아

주 작은 플라스틱은 최근 해양 오염

의 적으로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.

 

제품에 함유된 마이크로비드는 주로 폴

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며, 폴리프로필렌, 폴리

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,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, 나

일론으로도 만들어진다. 마이크로비드는 크기가 1mm

보다 작은 플라스틱이다. 크기가 5mm 이하인 것을 미

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, 마이크로비드의 크기는 그

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.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비드는 정

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수구를 통해 강으로, 

바다로 스며든다.

 

▣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

바다로 흘러간 마이크로비드는 어떻게 될까? 바닷새

에게는 이 작고 반짝이는 마이크로비드가 물고기 알로 

보일 수 있다. 이미 바닷새들을 플라스틱을 주식처럼 먹

고 있다고 한다. 거북은 비닐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기도 

하고, 고래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위가 파열돼 

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.

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(CSIRO)는 알바트로스, 

갈매기, 펭귄 등 42개 속 186종의 바닷새들의 먹이 행태 

및 해양 플라스틱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, 2050

년이 되면 모든 바닷새의 99.8%가 플라스틱을 먹게 된

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 

 미역이나 김과 같은 해조류나 산호초, 굴 등도 미세 플

라스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다. 프랑

스 국립해양연구소(IFREMER)의 아르노 후베 박사 연

구팀은 폴리스틸렌 입자를 풀어놓은 물에 태평양

에 서식하는 굴을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했

다. 두 달 후 굴의 난세포 수가 정상보

다 35% 줄어들었고, 정자의 활동 빈

도도 정상보다 23% 느린 것으로 

조사됐으며, 굴의 성장속도도 현

저하게 느려진 것을 확인했다. 게

다가 플라스틱을 먹은 굴은 내분

비교란물질을 배출했다.

 

바다에 버려진 크기가 큰 플라스

틱은 햇빛과 파도에 의해 잘게 쪼개진

다. 플라스틱은 얼마나 더 작아질 수 있을

까? 1mm의 1/1,000인 1μm(마이크로미터) 크기의 

마이크로비드도 발견된 바 있다. 작아지고 눈에 보이지 

않는다고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. 작고 보이

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뿐이다.

 

미국의 각 주는 2015년에 잇달아 마이크로비드 사용

금지를 선언했고,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부터 세안제

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수질오염 방

지법에 서명했다. 유니레버, 로레알, 존슨앤존슨 등 다

국적 위생제품생산 업체들도 앞다퉈 생산 중단을 선언

했다.

 

플라스틱은 탄생한 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우리 생활

을 잠식했다.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플라스틱 그릇, 플

라스틱 포크로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플라스틱을 

먹게 될 줄은 몰랐다. 이미 바닷새와 물고기의 위장엔 

플라스틱이 가득하다.

우리가 무심코 쓰는 생활용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은 광

범위하게 쓰인다. 

사진=shutterstock


